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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전력회사, 금년에 연료비 급증 전망

일본의 주요 전력회사는 정기검사를 위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정지 및 

화력발전으로의 대체 등에 따라 금년에 연료비가 크게 증가할 전망. 

향후 일본에서는 전력요금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

따라 기업의 해외이전 등 산업공동화 우려도 더욱 커질 전망

□ 일본에서는 정기검사를 위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정지 및 이에 따른 

화력발전으로의 대체 등의 이유로 석유·LNG 등의 조달비용이 급증

하면서, 금년도(11.4~12.3)에 주요 전력회사의 연료비가 크게 증가할 

전망

ㅇ 발전량 기준 상위 5대 전력사(도쿄[東京]전력, 간사이[関西]전력, 쥬부[中部]

전력, 도호쿠[東北]전력, 규슈[九州]전력)의 금년도 연료비는 전년도 대비 약 2조 

엔 증가할 전망

 - 도쿄전력은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발전소의 가동정지로 화력발전소

에의 의존도가 높아져 금년도에 연료비가 7,000억 엔 정도 증가하여 

약 2.2조 엔에 이를 전망. 이 회사는 전년도에 경상이익이 3,176억 엔

이었으나, 금년도에는 대폭적인 적자가 예상

 - 간사이전력은 현재 원자로 11기 중 7기가 정지 중으로, 연료비가 

9월 말까지 1,000억 엔 이상 증가할 전망. 연내 3기가 추가로 정기

검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연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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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쥬부전력은 연료비가 금년도에 4,200억 엔 증가하여 1.1조 엔에 이를 

전망. 이 회사는 1951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영업적자 및 경상적자가 

예상

 - 도호쿠전력은 지진 영향 및 정기검사에 따라 원자로 4기 모두가 정지

되어 연료비는 1,000억 엔 정도 증가할 전망. 원자력을 화력으로 대체할 

경우 연간 2,000억 엔 전후의 비용증가가 예상

 - 규슈전력은 스트레스 테스트(내성검사)에 따라 겐카이(玄海)원전의 재

가동이 지연되어 4~9월기 연료비가 전년동기대비 1,350억 엔 정도 증가할 

전망. 겐카이원전의 연간 연료비 증가는 3,0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

예상

□ 이처럼 일본 전력회사의 연료비 증가에 따라 향후 일본에서는 전력

요금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

이전 등 산업공동화 우려도 더욱 커질 전망

ㅇ 일본에서 원자력발전 전체를 중단할 경우 전력요금은 2012년에 19.4% 상승할 

것으로 추정1)

 - 일본에는 17개 원자력발전소에 54기의 원자로가 있으며, 7월 23일 현재 38기

가 정기검사 등의 이유로 가동정지 중에 있으며,2)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

스트레스 테스트(1~2차)는 약 1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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